
모든 것을 품어 주는 자를

지도자로 쓸 수밖에 없다

작성일 : 2012년 2월 15일 (수) 오전 7시 30분

작성자 : 이지인 

[어떤 지도자가 힘들어 하는 생명을 두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 생명을 이해해 주지 않고 

내뱉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깊이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심정이 상하셔서 

마음 아파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

니다. ]

* 성자 주님 말씀 *

사람의 마음은 물과도 같고 바람과도 같아서 

쉽게, 쉽게 변하기 마련이고,

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쉽게, 쉽게 흘러가 버린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 나와 멀어지게 한다.

순간이라도 나의 생각과 함께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는 자는 

금세 사탄이 심어 놓은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생명을 다룰 때도

마음에 중심을 잃고, 근본을 보지 못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도 나와 한 순간도 떨어지지 말고,

나의 생각과 늘 같아야 된다고 말한 것이다.

지도자들은 말조심해야 한다.

생각 조심해야 한다.

지도자들이 나의 생명들을 

나의 육이 되어서 관리한다고 하나 

자기는 정말 지도해 주고, 

코치해 주려고 내뱉은 말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내뱉어 버려서 

그 생명의 마음을 

순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

생명이 힘들어하면 

그 생명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하건만

자기의 차원대로 생각하여 

순간 흥분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관리해 버린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이 부족해서이다.

형제끼리 그리도 사랑하라 했건만

그 형제가 너희 선생이라 생각해 보아라.

나라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품어 주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겠느냐.

선생은 너희를 그리 교육하지 않았다.

그리 관리하지 않았다.

선생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관리하였다.

한 생명이 힘들어하면 

마치 자신의 부모를 대하듯

자신의 형제를 대하듯

아니 그 차원보다 

더 높은 사랑으로 품어 주었다.

너도 알지 않느냐.

선생이 너를 어떻게 관리해 주었느냐.

선생은 절대 너의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치 않고, 너의 전부를 보고 이해하고 

거기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헌데 선생의 사랑을 받고 커 온 지도자들이

선생에게 배운 대로 생명을 대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건 바로 근본을 잃고,

중심을 잃고, 나의 생각을 잃고, 

순간 너희의 입장만 생각하고

너희의 주관대로 생각하며 

생명을 대하기 때문이다.

선생은 지금까지도 생명을 다룰 때 

모든 것을 품어 주고 가고 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어린 자가 

힘들어하고 넘어졌다는 보고를 받으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너희 선생은 

그 한 생명을 위해 다시금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 생명의 수준에 맞게,

그 생명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사랑으로 품어 주며 관리해 준다.

선생도 그 생명이 힘들어 하는 과정을 



다 겪어 왔기에

그 생명이 왜 힘들어 하는지 

그 생명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것이다.

너희는 생명을 다룰 때 

판단치 말고, 파악하여라.

생명을 판단하는 것과 

파악하는 것은 다르다.

판단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주관대로 

그 생명의 상황과 입장을 단정 짓는 것이다.

힘들어 하는 생명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의 말을 들어 주어라.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나의 눈으로 

생명의 마음을 파악하여라.

그 다음 나에게 기도하여라. 

나에게 하나하나 물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관리의 능력을 

더해 줄 것이다.


